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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근로자가 브로커 개입 사실을 숨기고 사업비를 부풀린 행위 등으로 

징계해고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원고는 에너지 관련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팀장으로서, 해당 사업에 브로커가 개입된 사실을 숨긴 

행위, 사업비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부풀린 행위, 회사 몰래 환경 관련 규제를 위반하려 한 행위 등

으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된 사람입니다.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하여 신청이 인용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반대로 사용자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등 징계사유 인정과 징계양정을 두고 엇갈린 판단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도 징계사유와 양정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었고, 재판부는 사용자에게 엄격한 증명책임

을 요구하며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행정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이 사건 징계해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냄으로써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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